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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시(1 )

스피노자는 칸트와는 대조적인 윤리학을 펼친다 들뢰즈와 발리바의 스피노자 독해에 따.▶

르면 스피노자에게는 변양 과 감응이 중요하다 양태들 속성들 신, ‘ ’ ‘ ’ . ( )→ →

스피노자에게 모든 것은 와 이다 변양과 감응은 함께 움직인다‘compositio’ ‘dicompositio’ . .

즉 몸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가 맞물려 같이 간다 삶의 가장 원초적인 사실은 사람과 사물.

이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즉 모든 것이 변양 되고 있, . ‘ ’

으며 감응 하고 있다‘ ’ .

스피노자에 따르면 이런 과정은 곧 합생과 분해의 과정이다 합생과 분해의 결과는 늘 좋음.

과 나쁨을 가져온다 그래서 스피노자에게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좋은 만남 을. ‘ ’

이루는 것이다 초월적 도덕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좋은 만남을 통해 기쁨을 창출하는.

것이 중요한 것이다 때문에 스피노자에게는 매우 섬세한 감정론이 필요하게 된다. .

칸트의 경우 법을 세우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러나 칸트의 도덕법칙.▶

은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한계가 있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 행위에 별다른 도움을.

못주는 것이다.

스피노자의 경우 우리가 슬픔을 불사하고서라도 직관적으로 지키고 싶은 일이 있다는 사실

을 이해하기 힘들다 나쁜 만남이어도 그것이 더 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피노자. ‘ ’ .

에 공감해서 말한다면 기쁨과 슬픔의 격이 있다 스피노자에게 최고의 행복과 아름다움은, .

신에 대한 사랑이다 즉 세계와 인생에 대한 사랑이다. .

칸트의 도덕철학은 자연과 자유의 이분법에 기초해 있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일원론을 견지.

한다.

니체는 옳음과 그름으로서의 선악 개념을 강하게 비판했다 니체의 방법은 계보학이다. .▶

그에 따르면 좋음 은 고대의 귀족 전사들의 개념이다 그러나 사제 계층이 등장하면서 선악‘ ’ - .

의 개념이 등장한다 그리스 로마적 좋음이란 강하고 멋있고 쾌활하고 즐겁고 신나는 것이. -

었으나 기독교 문화에 오면 조용하고 금욕적이고 내세 추구적이 된다 그래서 니체는 초월, .

적 가치를 로마를 이길 수 없었던 유태인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만든 발명품으로 본다 니. (

체의 논의는 다소 거친 면이 있다.)

니체 윤리학의 공헌은 귀족의 가치와 노예의 가치를 구분한 점에 있다 니체는 원한 의 인. ‘ ’

간을 경멸한다.

그러나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약한 자들이 힘을 합해 강한 자를 물리치는 경우는 어떻게 생.

각해야 하는가 혁명의 의미는 무엇인가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보다 더 강한 존재인가 또? ? ?

하나 강한 긍정이긴 하지만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긍정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, ?

오늘날 필요한 것은 도덕보다는 윤리이다 도덕은 보편성을 요구하지만 오늘날은 보편성.▶

자체가 무너진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리의 극한에서 도덕을 발견하려는 노력도 필요.

하다.


